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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보드리야르 (1929~)◆

가치론의 기호학적 환원◎

자본주의는 이미 생산 위주에서 소비 위주의 체제로 변모했다 그러나 이때 소비되는 것은.

실물의 사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 즉 상품과 다른 상품의, 차이‘ ’로서 드러나는 계층적 신분,

적 차이의 상징이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기호를 소비하는 상징의 교환체계로 이루어져 있으.

며 그 자체가 일종의, 시뮬라시옹이다.

가상 실재 조작, ,◎

시뮬라시옹 개념의 주요 이론가인 귄터 안더스는 텔레비전 영상을 팬텀 즉 가상도 실재도,

아닌 제 의 존재로 규정하고 미디어가 사건 보도의 어떤 선험적 틀에 따라 찍어내는 세계3 ,

를 거대한 가상현실로 바라본다.

안더스에게 매체의 조작은 사실의 왜곡이나 해석의 왜곡 이전에 이미 어떤 것을 보도할지‘ ’

여부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는 여전히 가상과 실재의 구별이 존재하며 안. ,

더스는 현실을 조작하는 미디어를 비판한다 그러나 보드리야르가 보기에는 미디어 조작 이.

전에 이미 더 크고 근본적인 조작이 존재한다.

하이퍼 리얼리티◎

보드리야르에게 있어 세계는 그 자체가 이미 왜곡이다 즉 어떤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가 일.

어나 시뮬라시옹의 가상성이 폭로되는 것을 저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아예 현실의 사실성

자체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.

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시뮬라시옹의 세계에서는 미리 입력되지 않은 우발적 상황 즉 실제,

상황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보드리야르에게 디즈니랜드와 워.

터게이트 사건은 이 하이퍼 리얼리티 전략으로 만들어낸 가상실재의 대표적인 예다.

디즈니랜드는 실제의 나라 실제의 미국 전체가 디즈니랜드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기에 있다“ , .

이 세계가 어린애 티를 내려 하는 이유는 어른들이란 다른 곳 즉 실제의 세상에 있다고 믿게( ) , ,……

하기 위해서이며 어른들의 유치성 그 자체가 그들의 실제 유치성을 환상으로 돌리기 위하여 여기서,

어린애 흉내를 낸다.“

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실성의 거짓 재현이 아니라, 실재가 더 이상 실재가 아니라는 사

실을 숨기는 하이퍼 리얼리티의 전략이다 워터게이트 케네디 암살 사건도 마찬가지다. , .

그것들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연적 일탈, 스캔들‘ ’로 비쳐지게 하는 데 성공

했다.

보드리야르가 보기에 미국은 이처럼 실재를 없애버리는 완벽한 시뮬라시옹의 세계이며 현대

사회는 점차 시뮬라시옹화 되어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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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의 공모◎

보드리야르의 눈에 오늘날 대부분의 예술은 가치가 없다.

오늘날의 예술은 예술시장의 재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의 관리 자체에서도 전

문가 범죄의 일반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 범죄는 작품의 미적 가치 자체를 생성하여 관리하.

는 과정에서부터 개입한다 모든 범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으나 이 범죄에는 피해자. ,

가 없다 그것은 예술계에 관계하는 모든 이가 함께 참여하는 공모 이기 때문이다. ‘ ’ .

초미학 마르셀 뒤샹과 앤디 워홀-◎

세계는 점차 미학화한다 점차 극히 범상한 것까지도 미학적으로 논의되며 미적인 것과 비. ,

미적인 것과의 변별성이 사라지고 예술은 불필요해진다.

예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예술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술은 죽는 것“ , .”

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보드리야르의 현대예술은 무가치하다 는 언급은 중의성을 띈다“ ” .

가치의 구별이 사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현대 예술은 스스로 무가치해짐으로써 이 현실의 징

후를 충실하게 증언하는 셈이다 그는 뒤샹과 워홀을 이 초미학 의 선구로 높이 평가한다. ‘ ’ .

마르셀 뒤샹 샘「 」 앤디 워홀 마릴린 먼로「 」

뒤샹과 워홀은 의식적으로 무가치를 지향함으로써 예술의 중요한 사건을 일으킨다 보드리.

야르에게 뒤샹과 워홀은 현대 사회의 경향을 정확하게 포착한 시대적 징후의 예술적 증인이

된다.

그래피티 팝아트 하이퍼 리얼리즘, ,◎

보드리야르의 이론에 적합한 예를 찾는다면 그래피티 팝아트 하이퍼 리얼리즘, , (극사실주의)

를 꼽을 수 있다 그래피티의 자유로운 기표의 놀이 팝아트의 대량 복제와 반복 그리고 하. , ,

이퍼 리얼리즘의 원본을 뛰어넘는 복제 실재보다 더 실재적인 복제 는 보드리야르에게 시- -

뮬라시옹을 통한 실재의 사라짐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.


